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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강혼 

」 j흉 사랑은 기쁨의 씨앗 
廳쨌fØJ . 
X쏠~융늦4?r“ 이 상 섭 신부 

“사랑이 무어 냐고 물A신다연 눈물의 씨 앗이 라고 말하 
겠어요 

”이 것은 흘러간 유챙가사의 얼부이다. 이 노래 가사가 
암시하고 있는 것운 사랑이 눈물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는 것이며， 이것윤 많은 사랑들의 경험속에서 나온 체험 
담이다. 역시 사랑은 고통(눈물)을 전제로 이추어진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어떤 꿋에서도 ’찾아 쏠 수 없 
다. 남녀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녀칸의 사항이듣， 형 
제간의 사랑이든， 이웃간의 사랑이는 자기 희생 이 있을 
혜 이루어 지고 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운 사랑이 
아니 라 허세 (虛勢)일 뽑이 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랍응 
고통을 아픔￡로 느끼지 않고， 오히 려 기 쁨속에서 사랑 
을 실천하고 있지만， 그렇지 웃한 사랑운 기쁨이 아니라 
글자그대로 고흥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간혹 고통없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사람， 
권력이나 강요에 웃이겨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남의 이 
묵(耳 13) 에 풋이겨 자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볼 수 있 / 
다. 이들윤 섭자가 없는 예수를 찾는 연리주의자들이 
며 ， 꼭두각시이며， 기회주의자들이다. 낭의 둥을쳐서 간 
윷 매벅￡연서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신운지상에 떠들썩하는 사이비(似而非)족속도 있다. 원 

l 손이 하는일을 오른손이 오르게해야 한다고 떼들연서 아 
t .... 우도 오르케 사랑하는 척만 1하는 바리세이와도 있다. 이 

러한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 다. 참펀 사랑운 모성애와 
‘ 같은 사랑이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숭고하고 
변함이 없￡며 우출대 지 도 않는다. 이 사랑운 하느넙 사’ 
랑의 일부붐이 다. 이 렇 게 부분척 안 사랑이 아릎답고 숭 
고하다연 하느넙의 사랑은 어떠하겠는가 ! 하느닝의 사 
랑운 자식에 대한 국한적안 모성애가 아니라 천체석안 
이 웃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 모두는 하느넙 의 오숨을 닮 
윤 형제들이기에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다. 하느넙 의 오숭을 닮은 이웃 형제를 참되게 사랑할줄 
아는 사랑은 하느닝을 참되게 .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느넙의 사랑울 서로.나눈다는것은 바로 하느넙과 함 

체 생활하는 것과 하느닝 나라에 살고 있다는것을 알게 
휠 것이마. 하느닝과 이웃올 참되게 사랑할해 사랑은 눈 
물의 씨앗이 아니라 기쁨의 씨앗이 되고 하느넙 나라의 
씨앗이 휠 것이다. 

〈둔율동 천주교회 보좌신부〉 

B}루게 걷카 

， 사랍이 컬어야 하는 걸은 여렷이다. 다만， 그 칙책에 
따라 다 다르지 만， 걷는 자세는 오칙 하나이다. 각자가 
가야할 걸올 성실하게 걷는 것 이다. 하물며 배도 뱃킬을 
지커야 하고， 비 챙기냐 자동차 둥도 그의 강을 지켜야 
하는 것 이다. 기 차가 철길을 벗어날 혜， 그는 이미 정상 
성을 포기한 것 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악싱해서， 세상 
에서 가장 고귀한 생영까지도 앗아가기 마련인 것 이 다. 
사랍윤 각자가 가야할 길을 벗 어 날 혜 >l] 난을 받는다. ‘ 

최근에는 한 경찰판의 잘웃이 사회의 물의를 일￡컸고， 
그에 대한 비낸의 소리가 높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사 
랍의 찰웃~로 경찰 천체의 명예률 찰아 웅개서는 안 된 
다. 그렇다고 그률 두둔하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 역 
시 인칸인지라 잘웃은 있을 수 있다. 아니 ， 우리 오두가 
잘웃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윤， 우리 각자 
가 겸허하게 자신을 되돌아 보는 것 이 다. 내가 그률“죄 
인이 라고 구짖A며 감히 돌을반질 수 있는가 ”하고. 이 
것운 시 비를 가리는 일조차 그만두자는 이야기가 결쿄 
아니 다. 
사랑은 누우나 제 케 주어진 책 무에 성실해야 한다. 교 

사는 학생을 가르치는일에 정질해야 하고1 의사는 아픈 
이의 고통을 벌어주는 일에 최선올 다해 야 .한다. 농부<+ 
상인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만에게 책우를 지고 있는 사 

l 랑은더욱더 제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질서를 바 
로장아야 하는 경찰판이 그 질서를 깨뜨리는， 얼윤 용서 
받을수없다. 머머높다나 국방을 담당한 국군이 그가 지 

켜야 할 곳올 빠져냐오는 것은 용서발올 여지도 없다. 
우리 모두가 맡윤 바에 성상해야 하겠지만， 소위 지도 

충에 있는 이들은 더욱 그러해야 한마. 굳립하지 않고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끊어버리는 아픔까지도 

감내해야 한다. 

효 정 이 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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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전교하는 개방성이 없이 그 자회|때만 폐쇄쩍어 않는 교회는 붙완전하고 「병든교회」라고 
지석하연서 「용 교회는 천교하는 교회임」을 강조했다. 특히 「복옴화 사엽은 r하느닙 백성의 기본의우이며 그러스「도 
를 짜르는 누구냐가 신앙전파 의우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마」는 공의회 가르칩을 인용한 교황은 우 : 
리 모두가 이 가르칭A로 거읍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 복음화의 미래야말로위기에 처해있다. J고 경고하연서 모든 그려스도인들이 「자신의 
전교의무를 확신하게 펀다연 어려움들이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자신이 스스로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A며 어엔 의미에선 순회 교리교사가 되고싶였다고 낡히연서 「아직 

도 그러스도에 관해서 아우것도 모르교 있는 악대한 다수의 사랍들과 접 촉댔다. J고 하연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필 
요로 하고있다， J고 선언했마 

「가정의 복음확는‘사옥활동의 주요몹표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인 가정들 자신이 복음화와 천쿄의 역군이 되지않고 ; 
는 완전한 경지에 마다르지 웃한마. J꼬 하연서 차정의 역할올 강초했다 
‘교황은 특히 「젊은 교회들에 대한 정치척인 지원을 목표로 삼고있는 천교회의 중상기금에 누구나가 다희사해줄 ; 
것」윷 호소했다. ‘(전교주알 교황 에시지에서) 

T품꽤오」‘엉默’網 ;: ;앓훤컵 경경융t뚫(천샤의 인사) 
커표;획 쩍자쩍 '71 훤 3. 150벤의 예수넙 찬송 

4. 150언의 성모넙 환송. 이렇게 되으로 흔란을 일S 
키게 되여 기도의 흥얼이 필요함올 느껴게 되었다. 

1365년 찰투시 안 수도원의 헨리 칼라·는 이 것 을 하냐로 
묶A려는 시도를 했었고， 성공윷 가져와 150벤 천사의 
인사툴 1M.로 묶고 그 사이에 주의 기도운올 넣었다. 

1409년 프러 시 아의 성 도마 니 교는 50벤의 성 모송에 예 
수와 마리아의 생애를 기술한 시연융 만들었S며， 이것 
을 시연과 기도로 연결시킨것이 첫 시도였다. 성도마녀 
교는 훤리가 시도한 것을 종합하여 옐언의 성오송과 ~한 
번의 주의키도 운~로 만들었는데， 시펀에 첨가펀 신비 
를 묵상하는 것￡로 되었다. 그후 1425년에서 1470'견 
사이에 여러가지 양식의 기도가 냐왔고 그방법도 서서히 
변형되었다. 
그러 아가 오늘날파 같은 양식;의 로사리 요가 되 기 까지 

는 16세 71 에 이르렀고 (기뽑 • 고흉 · 영광의 신비) 또 일 
정의 요일까지 정해쳤다(월 • 북-기 쁨， 화 4 금-고통， 
수 • 토-영 광)일요일 (아침 -커 쁨， 정 싱 i고통， 저 역 -영 
광〕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성모 호칭기도운」에 거룩한 로 

사리오(매괴)의 요후라고 상업렸다. 그러고 1854년 12월 

8일올 교황께선 성모 우염시태 교리를 신펴도리‘로 선포 t'Ji, 
하였고， 3년후인 1857년 성녀 벨라엣닥에게의 성오발현 
￡로，해서 육주의 기도 선풍이 크게 일기시작， 20세기 

초기 포루투칼외 파티 마에 서 3소년에 게 발현하여 성모님 
의 영향￡로 욱주의 기도는 태풍을 일A커 현대에 이르 
렀다. 

5단 욱주에서 섭자가에 사도신경， 주의기도， 성모송 
3벤 영광송둥은 관슐에 의해 첨가펀 것이고 로사리오 기 
도의 본질상 꼭 필요로 하는것은 아니다. 

〈천동 주임신부〉 

김 훨 엽 신 부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많은 천례 쇄신 속에서도 
변함없이 바쳐지는 로사리g 기도의 역사와 기、원을 희이 

확냐마 알아본다. 
로사리 오 기 도펙 기원을 많운 사함들은 초세 기 :의 아일 

행드로 생 각한다. 그당시 수도자들은 지 연 150펀올 중요 
시 하여 기도하고 노래하며 신섭생활씌 환력소로 삼았 
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형신자들윤 하고 싶어 
도 운앵자가 않고， 너무 걸어서 다 앙좀할 수가 없었 
다 그러므로 초세기에 아일랫드의 한 수도자가 이런 사 
랑을 생각하여 어려운 시연울 대신 할 수 있도록 주의기 
도 150벤 바치는 것도 좋은것 이라고 제안을 하였마. 
처음에는 주의기도운 150언을 바치기 위해 작은 즐맹 

이 1507n 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가지‘고 150개를 옮기며 
기도툴 하였￡며 그 마;음에는 끈A로 애즙을 만들어서 
자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얼마후예는 예융대신 나무흘 풍글케 깎아써 끈 
A로 150개를 연결시켜 사용하끼에 이르혔다. 이것이 차 
층 유럽천역4로 보급되자 1150'건 청에는 성모송의 첫부 
붐을 구성하는 성모송 천반부가 ￡업 되었다}. 

13세치경에는 혹사리요 신비를 벗붙이는 끼도양식A로 

발전， 중세 산학‘ 자들은 시펀 150현이 예수넙의 생활， 즉 
축음과 부황을 예고하는 것￡로 생각해서 지연의 내 

용을 묵상하고 기울적인 여러가지 해석을 붙였다. 이 
어 서 성모 마리 아를 찬송하는 150현의 시 연을 만롤어 
50절만을 바칠 때 는 “로사리 웅” 즉 장마 꽃다발이 란 뭇~ 
로사용되 었다. 
이 렇게 되어 13세기에는 4가지의 시연이 같은 뭇A로 

사용되기 도 했었다. 

口 교우여 러분의 가정에 신속 배 얄 
히-겠읍니다 

한 01 주 유 소 
전화 @ 566 9 번 

주 최납수(아뿔로니오) 

(가폴릭 센타 사무장) 

천주시 효자동 l가 283벤지 

• ‘ 

鍵l 코오롱 맨양스타 
넨뽕」 전주 특약점 I I 
개성있는 가을패션올 선보이는 코 .1 
오롱 맨*스타에서 당신의 가을모 11 
습올찾￡세요 ’ i 
콤비 ·바바리코트·바지 ·사파리 • 1 ’ 
장바·냥방셔츠 .T-셔츠·골벤 ’ 
상하복동 l 

천주시 중앙동 3가 26-1 
중앙동 풍년제 과 앞 전화 @4561 
金 敎 中(아드리 아노 

사진재료 및 기계 

킬라필림 도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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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l 배 쉰획 
-3;.선일보 기자 수청 (10월 20일)에서-

양 

f요들의 보속(補隨)은 쓰레기 풍기다， ~ 
천주교 조선교구 설정 l백 50돌 기념 신앙대회가 끝난 18일 오후 여의도광장에서 신 

차들이 흘린 우스개 소리 다. 

쓰레기를 중는것이 죄과를 보상하는 걸은 아니겠A냐， 제단의 사제 (司흉)가 『우리 주 
변을 째꿋이 치우자』고 당부하자， 천주교 신자들은 비닐봉투둥을 꺼내 휴지， 오물을 담 
았다. 이미 오물을 담을 봉투가 신자들의 손마다 준~1 되어 있었먼 것이다. 그래서 이 
날 대회를 끝낸후의 여의도광장은 ~80만 인파가 언제 다녀갔느냐』고 의싱할 정도로 깨 
떳하게 정 동된 모슬A로 되살아났다. 

천주교 조선교구 설정 1'50돌울 기념하여처음A로 가진 천주교의 전국규모 신앙대회 
는 대회장의 청소만이 아니라， 모든 쑤연에서 철서있는 집단행동을 보여， 신앙을 통해 
갈고닦은 모범펀 자질을 과시했다. 
새 백 5시부터 몰혀들기 시작한 천주교인툴윤 광창￡로 직접들어가지 않고 여의도 곳 

뭇에 마련된 집합장소로 우선 모였다. 성당， 단체밸로 행렬을 정 111 한 신자들은 단체 표 
;<1 와 깃발슐 앞세워 질서정연하제 광장의 지정펀 장소로 업장했다. 일부 S교언들은 행사 
가 주도되는체단이.보이지도 않는 루석을 차지했l':1 만， 3시간여의 신앙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스피커의 지시를 짜랬을뿐， 자리를 뜨지않았다. 
자리배정도 손넙접대의 예의를 지키웃 지방 교구신자들을 좋은 장소로 얀내했다. 국 
군의날 행사시설을 빌어쓴 서울 때교구는 제단옆의 스댄드와 제단앞의 귀빈석 (?)을 모 
두 지방교주에 할애 했고， 서울 신차를윤 광장의 한복판도 지 앙교구 신자들에 양보하는 
엔l 덕을 보였다. 

일사(-系)의 흔플립도 없이 경건하게 진행되던 신앙대회는 김수환 우기경의 감사의 
표시혹 부드러운 박수의 물결을 일A켰고， 이 박수의 물결은 참가자들의 피로를 일시에 
씻어주는듯 했다. 검 추기경은 국군의날 행사시설을 빌어준 국방부와 군 당국에 감사하 
자며 신자들에게 박수를 부타했다. 

그는 이어 대회를 잘 치르도록 경비를 서준 경찰， 전국대회가 되도흑 촉구해준 언론， 
，이 대회로 불연을 겪었융 여의도 주민， 지방 교쿠 참가자， 각 성당의 인솔 반장， 행사 
준비위원풍에게 차례로 감사의 표시와 박수를 보냈A며， 마지악￡로 『비를 엇게하고 
행사가 사꼬없이 ，끝나도혹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강사하자a연서 또한언 박수를 보냈다. 
신앙대회의 끝장연은 강사와 박수만이 꽃피었고， 하루 ·하루가 그렇게 강사하게 살아가 
야 하는 날임을 가르쳐 주는듯 했다. 
정연한 질서를 보인， 80만이라는 염청난 인파가 사고한건 없이， 또한 주변올 깨끗하 

게 원상복귀 시킨뒤， 업장할혜의 역순(뺑順)..9..로 해산하는 광경은 장엄한 역사의 한 장 
(章)처령 보였다. 우리 국민이， 88년 서울 올립픽의 대임을 맡은 우리만족의 일부가 자 
신있게 펼쳐 보여준 「질서의 장(章)J이었다<徐熙‘乾 문화부 기자〉 
’‘、、a““f、、“-‘、“-“‘i【X‘、‘’i、、‘-、、R‘t“‘잉-、‘~、‘ ..... ，i.:'‘r‘s‘、-、、、‘-““-、y“-、“‘k“‘xi‘

口 햄선배 ’c라-우헨시오)신푸 귀국 
대야본당에서 사목하셨먼 법선배 (라우렌시요)신부가 4년 1개월의 로마 유학울 마치고 

건강한 모습..9..로 귀국 혔다 

~; (축) 영 명 박 충 신 한 볼 섭 (시몬)신부닝 : 10월 28일 
'-...,..1 축하흩 ;드러고 기도중에 기억하자 

천기 혼수기 까스렌지 횟 시성 

까스혼수기 각종 썽크 

백곰표썽크주방 
(東南綠合 썽 크뼈파t) 

전주시 서 노총통 639-40 
(중앙성 당 옆) 
흉 0 6 90 0 

金 햇잊 均(요얘]) 

슐 성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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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폼’· 흘 발썩 헤껴| 는 
낭품혈 교후협홈 핫òt후세:요 

홉 뿔 창 
(천 • 미 생약시계갱 ) 

장 금 태 (향~1켜 ) 

천주 냥운영 (대지써한 갱구) 
천화 @4989 (자구향구) @498~ 

口심장개업 

금·은"，보척 고급 시계 

보 석 짱 
농산시 중앙로 1가 경 활써부근 

(조흥은행 앞) 
천화 @ 강 5 1 3 
한 협 재(페오) 

三星物훌 전주특약점 

위크엔드 Af\ 버 킹 검 
Weekend ! 11 J B1ickingheim 
맥그리거 ~ 주니어 아톨복 
MCGREGOR 남 여) 

천주시 중앙동 3가 96 
삽화약국 옆 전화 @ 4 4 5 1 

유 율 리 안 나 

허약한 분， 영약한 분에게 ! 
디보신 • 보양 • 고단위 영양 식품 

(성 므병원) 토 룡센 타 
@토룡당(한방 고단위 영양식품) 
@건자쑥찜 키 (신경 통， 위장뱅 .:<1 
료기)판매 
※ (보 ·허 122호/신안특허 7328호) 
전주 성모병원 3충 303호 

(전화주운 배 달함) 전화 @ 5587 
황 수 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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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_._------. _._. ‘ ---‘ 
1 교구 예산안 심의 : 1 0철 짧r짧꾀:r주표.화휩 ... -........... , 
2. 중· 고샘 교리경시대회 포상금 지원 협조에 감사 :의사회 ， 약사회， 오지리장학회(각 10만원) 
3. 문학강좌 :일시 -11월 7일 〈토}， 센타 강당 
주제-제 3세계의 운힘을 보는 시각 강사-뼈낙청(서울대 교수 · 형론가) 

4 . 사제 단 가올소풍 : 27일 〈화〉 오전 9시 30폼 교구청 접 합 

/‘、r、r、

(서학동) 
、.../ 、.../、.../

1 . 할머니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 사도회 월례회 :11월 8얼 (둘째 주일 ) 주일로 연기 

※ 사도호l 임원넙들은 차철없기 바라오며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 마 

3 견진성사 : 11월 l일 
※ 견진자 1차소집 이 10월 26일 저녁 7시 30붐에 ~ 
읍니 다， 견진성사 받￡실 붐은 필히 참석바합니마 

‘ 교리시간-26일~31일 저 녁 7시 30분 
4 가정밥문 :6만-29일"，...30일 

5 . 다음주전례담당: 독서 - CD깅한기 @차상열 

김영환 
한혈수 

주임 신부 
사도 회장 @2276언 천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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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 @ 버 
3874."" 

/‘、r、

(중앙) 
'-"、ι

미대권 
이강노 

,......,......,...... 천화 @7366 
(숲점이) 수·유@9567 

、.../、.../、.../

묘안회 월례회 :11월 25일 공식 미사 후 
복사단 효|합 : 매주일 오후 5시 
부모넙률께서 협조 바랑니다 

3 . 중 · 고등학생 성가연습 : 매 일 오후 6시 
학생플 빠짐없이 참석 바랑 

4 . 젊은이 섬경연구 : 매주 화요얼 밤 7시 30붐 
젊은이들 않야 나와 주세요 
밀린 볼헌글 납부하여 본당 어려움 도웅시다 

차주 전례담당 : 해설「이귀례 
독서 -φ박한태 @이 종상， 기 도-이 종욱 

11월은 위령성월 입니다. 
연령을 위해 기도 많이 합시다 

1 . 방지 거 삼회 : 요후 2시 강당 
2 어린이 영세 : 10월 30일 〈금〉 어머니미사 후 
3. 예비자 교리 : 부활’반 부황에 영세말고저 하신붐은 

10월 30일까지 예비자 퉁록마캄 합니 다. 세 례받으실 
분은 기 간에 착오없기 바랑니 마 

4 . 고등학생회 추계 체육대회를 사정상 연기합니다 
5. 청년 신심단체， 체육대회 :11월 1일〈일〉 오천 9시 
6 . 통신성서 교리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붐 미사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붐 미사후 
7 , .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신잉대회 : 성횡·리에 잘 
마쳤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에 강사합나다 

8 . 본당살림이 어려워졌릅니다 : 교무금 완납하세요 

천화 

※ 

주임 신부 
사도회장 

2 . 

5 . 

6 

김정월 

박훈금 

주임 신부 

사도 1회장 @7깨0떠32번 션화 
r、r、r、

(노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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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

1 . 글라라 형제회 : 오후 1시 30품 

2 . 울뜨레야 : 1 0월 .3 1일〈토〉 오후 8시 

3 . 섬가정획 : 11월 l얼 오후 2시 

4 . 사도회 :11월 l일 공식마사 후 

5 . 유이세례 :11월 l일 학생마사 후 

6 . 추계 가정방문 :11월 1 0얼부터 실시 

7 학샘 추계소풍 : 오늘， 장소 : 안골 

8 . 중 · 고생 ‘성가경연대회 연습 : 매일 저녁 7시 30붐 
※ 학생들의 않은 참여 바랍 

9. 다음주 ( 11월 1 일 ) 전례담당 
아첨마사 : 해설-박종구， 독서 -φ박순기 @이신홍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 -φ이덕수 @최병래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 -CD이 영철 @정동희， 
지난주 옹헌급 : 227， 755원 

@3222벤 천화 

주임 신부 
보좌신부 
사도회장 

1 . 진복회 월례회의 : 공식 미사 후 
2 . 성모회 월례회의 : 할머 님들 필히 참석하세요 
3 . 부녀회 월례 흐|의 : 회원넙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 
4 . 미사시간 변경 : 11월 l일부터 저녁 8시 미사→7시로 

변경， 저 녁 미사에 참석하시는 분들 착오없4시걸 •. . 
5 . 견진대상자 신청 : 11월 l얼까지 마감 
견진자 교리 는 11월 1일부터 시 작 

6 . 오늘 주일학교 소풍 : 않윤 어 린이 보내 주세요 
7. 예비자 교리 일요알 공식미사 후 
많은 예 비 자 인도를 ... 

8. 모든 신자분들은 각 신심단체에 가입바랍니다 
LJ 지남주 옹헌글 : 177， 920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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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언 천화 
r、，......

(덕진) 
‘J 、ι

휩 07440 

김영일 
채수험 

r、/、/、

(파 EI 마) 
、ι 、.../、ι

유아세례 : 오늘 오후 3시 r 
성모회 월례회 : 마음 금요일 어 머니 이사 후 
로사리오의 밤 : 3 1일 밤 
※ 천신자들의 참석 을 바함니 다 

4 견진자 신청은 금주내로 : 견진교리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l시간 

5 .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일 

6 . 기사회 :다음주 토요일 
@ 수리비 (이요생 • 강마리 아 부부) :1 0 ， 000원 
니 지 난주 볼힘금 : 58， 200원 교무금 : 38， 000원 

추임신부 
사도회장 

앙인쇄:전주보광출판사 

천화 @0915 

디 

1l 

끼
ι
 ?u 

주임 신부 김 종 택 
(복차) 천화 @5238번 보좌 신부 김 희 납 

'-" '-" 사도 회장 조성 호 

※ 11월은 위령성월 : 매 미사후 공동 위령성월 바갱 
1 . 사도효1: 오늘 공식미사 후 
2 . 첫첨례 5 : 11월 5일 저녁 7시 30분 
첫첨례 7 : 11월 7일 저녁 7시 30붐 

3 . 복자부녀회 : 11월 2일 〈월〉 어머니마사 후 
4 . 견진교리 :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일 저녁마사 후 

5 . 혼배성사 받으실 분 : 1개월전에 신청 바랍 
6 . 사무장 자택 전화번호 : @ 6 1 96안 
7. 차주 전례 : 해설-김정순， 독서 -CD영규철 @박석순 
디 지난주 볼헌금 : 103 ， 045원 


